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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기봉, 노조파괴로 징역 8월 확정
25일 대법, 실형 선고. 회사에 벌금 500만 원 … 경주지부, “노조파괴 반드시 처벌 교훈 명심하라”

“피고인 강기봉을 징역 8월에 처한

다.”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

(발레오전장, 옛 발레오만도) 대표이사가 

징역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구속 수감된

다. 

검찰이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

조정법(약칭 노조법) 위반으로 기소한 강

기봉에게 대법원이 7월 25일 징역 8개월

의 실형을 선고했다. 이번 판결은 2017년 

6월 내린 1심 판결을 확정한 결과이다. 

강기봉은 노조파괴를 저지른 지 9년 만

에 처벌을 받는다. 대법원은 이날 발레오

전장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.

발레오전장과 강기봉은 금속노조 발레

오만도지회를 무너트리기 위해 2010년 

노조파괴 컨설팅업체 ‘창조컨설팅’과 

공모했다. 창조컨설팅은 ▲용역 투입 ▲

직장폐쇄 ▲금속노조 탈퇴 ▲친기업 노

조 설립 등 금속노조 파괴 계획을 발레

오전장에 제공했다. 

사측은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에 따라 

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, 금속노조 

탈퇴자들이 세운 기업노조에 전임자 임

금을 지급하는 등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

로 지배 개입했다.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

조합원 29명이 해고당했다. 

2017년 2월 해고 무효소송에서 이겨 

현장에 복귀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. 법원

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, 이미 정년퇴

직 나이를 넘겨 복직하지 못한 조합원도 

있었다. 사측은 2013년 금속노조와 합의

한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 약속을 어기

고 전기와 수도를 끊기도 했다. 금속노조 

조합원에 대한 감시통제, 성과급 차별, 

괴롭힘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끊임

이 없었다.

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

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“지난 10년 

동안 발레오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에 비

하면 형량이 낮아 아쉽다”라면서, “실

형이 확정돼 그나마 다행이다. 노조파괴

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

사실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”이라고 

평가했다. 

정석원 지부장 직대는 “노조 탄압하

는 악덕 사용자들에게 엄한 교훈이 되길 

바란다”라며 “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

로 경주지부는 평등한 노사관계와 발레

오 현장 민주화를 위해 구체 계획을 마

련하고 실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강기봉은 1심, 2심 모두 징역 8월 실

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대법

원에 상고했다.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보

장과 증거인멸·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

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

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로 강기봉은 더

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. 강기봉은 선

고 1주일 안에 검찰이 정한 날에 나와 

구치소에 갇히며, 형기를 채울 교도소로 

이감된다. 


